
GIST-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대응 위한 
오픈세미나 개최

- 전력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가 초청… 분산에너지가 가져올 미래, 향후 대응방법 모색 등 

▲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 세미나를 GIST 중앙도서관 소극장에서 개최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분산에너지특별법’대응을 

위한 에너지전문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밸리기술원(원장 이광희, 연구부총장)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동향을 듣고 지역 연구기관과 에너지 기업이 상호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에너

지 전문가 세미나를 매년 수시로 열고 있다. 

GIST 중앙도서관 소극장에서 지난 23일(목)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광주광역시, 광주

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및 연관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 분산

에너지 전략과 대책(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이순형 교수) ▴분산에너지 특별법 주

요 현안과 대응방안(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실장)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

행됐다. 

먼저 동신대 이순형 교수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주요 쟁점 조항과 향후 광주시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서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실장은 분산에

너지특별법의 정책 탄생 배경과 함께 법의 개요,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분산에너지법의 취지인 다양한 전력공급 분산화에 적합한 여

러 비즈니스 모델 실현과 향후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까지 이어지며, 분

산에너지 분야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광희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

별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광주

광역시와 함께 앞으로도 GIST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밸리기술원은 오는 5월 30일(목)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과 ‘배터리 재

사용 산업’을 주제로 에너지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